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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조치가 

한우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보도내용 요약>

  파이낸셜뉴스 12월 12일(월) 기사 “올초 폐기에만 100억 쓴 수입란 들썩이는 

계란값에 다시 ‘만지작’”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실제 정부가 올해 물가안정을 위해 무관세로 들여온 수입소고기 10만 톤도 

한우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우선 수입소고기 할당관세는 지난 6월 수입소고기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7.2% 상승하는 등 필수 먹거리 가격 상승으로 국민 생활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수입소고기 할당관세 10만 톤 중 대부분(7.5만 톤)은 냉동육으로 당초부터 

수입소고기를 주로 사용하는 가공업체, 단체 급식업체 및 일반 식당 등의 

수요가 높은 제품이며, 구조적으로 한우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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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고급육에 해당하는 한우고기는 수입소고기와 직접적으로 경합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올해 7월 말 할당관세 시행 이후에도 

한우 도매가격*이 9월까지 상승세를 나타낸 점 등을 감안할 때 수입소고기 

할당관세 조치가 한우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우 평균 도매가격(원/kg): (`22.7월) 19,086 → (`22.8월) 19,621 → (`22.9월) 20,053

  아울러 최근의 한우가격 하락 상황은 공급 측면에서 사육규모 증가 영향에 

따른 도축물량 확대*, 소비 측면에서 겨울철 비수기 진입 및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 9월 사육마릿수(천마리): (평년) 3,136, (̀ 21) 3,451 → (̀ 22) 3,544 (평년비 13.0%↑, 전년비 2.7%↑)

   * 1~11월 도축마릿수(천마리) : (평년) 688, (̀ 21) 714 → (̀ 22) 772 (평년비 12.2%↑, 전년비 8.1%↑)

  농식품부는 2019년부터 한우농가, 생산자단체 등에게 향후 한우 사육

과잉에 따른 가격하락 우려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암소감축 및 송아지 입식 

자제 독려 등을 추진해 왔으나, 2020~2021년 한우 도매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사육의향 상승으로 사육 규모가 줄지 않아 이러한 상황이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 등에 사육 규모 감축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하고, 정부 차원의 대대적 소비 촉진과 대책 등을 마련하여 

한우 수급 상황이 안정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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